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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를 비추는 여행자의 등대THE LIGHTHOUSE

거제에서도 다리를 건너 들어가야 하는 가조도의 한 마을.

가족과 부모님의 노후를 위한 심플한 펜션이 여행자들의 길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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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새벽녘, 

펜션의 하루는 일찍 시작된다. 어스름한 

어둠이 아직은 옅게 깔린 고즈넉한 가조도 

해안가 마을에서 펜션은 마치 등대처럼 

길가를 밝히며 멀리서 자신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름 붙은 ‘라이트하우스’. 그곳에서 

건축가 안응준 스타일랩 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과 건축주 김규민 씨를 만났다.

“처음에는 그저 가족끼리 모이고 머물 

공간이 필요해 30년, 20년 된 구옥 두 채를 

구매해 사용했어요. 하지만, 다가오는 

부모님 노후에 대비해 모임 공간 이후를 

고민해야 했죠.” 

건축에 대해 알아보지만 구옥 두 채 자리 중 

어디에 펜션을 앉힐지, 어떻게 지을지 

방향을 잡기에 애를 먹었던 규민 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검색한 안 소장의 

글과 사진을 접하면서 시야를 점차 

넓혀나갔다. 그러던 중 조언을 구하기 위해 

안 소장이 진행하던 강원도 홍천 펜션 건축 

현장으로 찾아간 규민 씨는, 그곳에서 

거제도 앞바다를 겹쳐보며 방향의 실마리를 

잡았다. 이후 안 소장과 교류하며 함께 

1 - 해안가 마을에 폭 안긴 펜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도 마을 분위기에서 튀지 않는다.

2 - 1층과 2층, 3층에 각각 다른 컬러와 매스로 

구분감을 줬다.

3 - 펜션 서쪽에 자리한 건물은 현재 관리동으로 

활용되는 20년된 구옥은 외관 컬러를 펜션과 

맞췄다.

4 - 수영장은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안쪽에 

자리해 프라이빗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5 - 가벼운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1층 

테이블에서는 종종 가족회의가 열린다.

하기로 결정한 것이 2018년 봄. 4개월 

설계를 거쳐 꼭 일 년이 지나 유채꽃이 

만발했던 올해 봄, 라이트하우스에 불빛을 

밝혔다.

심플한 모습이지만 쉽게 지어지지는 않았다. 

라이트하우스는 해안가에 위치해 10년, 

20년 뒤에도 건물 모습 그대로를 지키려면 

지반 검사와 보강이 필요했다. 탄성파 

시험과 구조기술사의 검토를 거쳐 특수 

파일을 지반에 삽입해 지내력과 내진 

성능을 높였다. 한편, 안전에 대해선 내진 

성능뿐 아니라 위험 상황에 대한 건축적 

대처도 반영되었다. 3층의 경우 다락으로도 

출입구를 설치하는 등 탈출 경로를 

이중화했고, 2018년 강릉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교훈 삼아 모든 보일러실을 객실과 

철저히 분리했다.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규민 씨의 다섯 가지 

요구와 고민을 녹여내면서 구체적인 모습을 

갖췄다. 먼저 ‘심플’. 합리적인 건축비용을 

위해 마감 재료를 상당히 덜어냈지만, 그 

대신 입면에서의 3가지 색과 매스의 엇갈림 

배치로 입체감을 살려 단조로움을 피했다. 

화이트톤의 내벽에는 아트월 대신 그림을 

걸고자 했다. 아직 작품을 들이진 못했지만, 

작품의 크기와 위치는 모두 설계 단계에서 

이미 계획되었다.

뷰도 주요 고민 사항이었다. “‘무엇을 볼 

것인지’가 창의 크기를 좌우한다”는 안 

소장의 지론으로 창의 크기와 위치가 

결정되었다. 바다를 향한 창은 시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크게 자리 잡았고, 특히 

3층은 층고를 높여 잡아 가조도 바다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뷰를 공간에 담았다.

창만큼이나 이 펜션에서는 빛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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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

LIGHTHOUSE 
www.instagram.com/lighthouse_geoje

6 - 높은 천장고까지 창문을 올려, 공간은 

가조도가 선사하는 바다 풍경으로 가득 찬다.

7 - 거실에는 풍경과 함께 목욕을 즐길 수 있는 

월풀이 놓였다.

8 - 강화유리로 된 다락 난간 덕에 침대 위에서도 

바다 뷰는 놓치지 않는다.

9 - 주방 옆에 심플하게 놓인 계단이 다락과 

3층을 이어준다.

10 - 다락 계단 입구에는 긴급상황 시 탈출할 수 

있는 비상문이 설치되었다.

고민도 이뤄졌다. 전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모든 일상이 기능할 수 있도록 자연광을 

활용하고자 했고, 그래도 필요한 조명은 

펜던트 없이 최대한 매입하거나 월워싱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마지막으로는 ‘그 후’를 고민했다. 안 소장은 

“펜션 설계는 단지 설계와 같다”며 “펜션 한 

채를 짓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땅과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5년 뒤, 10년 뒤 미래에 확장을 하거나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할 때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남은 구옥이나 주변 부지도 

계획에 넣어 여지를 남겼다.

“손님이 실내에 들어서자마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저도 가장 행복했어요.”

규민 씨는 펜션에서의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체크인·아웃을 꼽았다. 

초창기라 아직은 준비하고 배울 게 많다는 

그. 새벽부터 부지런한 그와 펜션은 

도시에서 지쳐 표류해오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등대가 되어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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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PLAN SECTION

대지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609-3  

대지면적 ▶ 357m2(108.18평)

건물규모 ▶ 지상 3층

건축면적 ▶ 199.73m2(60.52평)

연면적 ▶ 260.65m2(78.98평)

건폐율 ▶ 55.95%

용적률 ▶ 73.01%

주차대수 ▶ 5대     

최고높이 ▶ 12.53m

구조 ▶ 기초 - 철근콘크리트 매트기초 + 

파일기초 / 지상 - 철근콘크리트 

단열재 ▶ 난연가등급 150mm, 250mm

외부마감재 ▶ 스터코, 콘크리트

창호재 ▶ 남선알루미늄

에너지원 ▶ 가스보일러 귀뚜라미 

인버터 17,000kcal

구조설계(내진) ▶ 바로구조 기술사사무소 

민정규, 김은태, 박용선

전기·기계 ▶ 지혁이엔지 오주명

감리 ▶ 수공건축사사무소 조용오

전기 및 통신 ▶ 윤중수

시공 ▶ 성단종합건설 구수문 

010-7115-0234

조명설계 ▶ 이엔엘이디 배윤형 

010-6215-2671

설계 ▶ 스타일랩 종합건축사사무소 안응준

내부마감재 ▶ 동화 방염벽지, 노루표 

친환경 수성페인트

욕실 및 주방 타일 ▶ 욕실 – 자기질 타일 

/ 주방 및 바닥 – 폴리싱 타일 

/ 수영장 - 화성타일 

수전 등 욕실기기 ▶ 아메리칸스탠다드, 

하프, 세비앙 

주방 가구 ▶ 하츠후드

조명 ▶ 이엔엘이디 배윤형 

계단재·난간 ▶ 화강석 물갈기

현관문 ▶ 대성게이트

방문 ▶ 현장 제작 

INTERIOR SOURCE

①수영장 ②욕실 ③현관 ④주방/식당 ⑤거실 ⑥보일러실 

⑦테라스 ⑧옥상 ⑨다락 ⑩다용도실

⑩④

④

⑨ ⑨

⑤

⑤

⑤

⑤

②

②

건축사 안응준 _ 스타일랩 종합건축사사무소

스타일랩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이자 참살이 풍수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이은석 교수 연구실에서 건축석사를 취득하였고, 박정해 박사에게 풍수지리를 배웠다. 

국내 대형 건축사사무소 프로젝트 매니저, 유명 인테리어회사 실무, 종합 건설회사 현장소장 등 

건축 분야를 두루 거쳤다. 현재는 풍수지리를 고려한 젊은 건축사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며 

대표작으로는 한남요트, 위례 은금재, 양산 스위스 거제 라이트하우스, 서초 커브하우스 등이 있다.  

010-9098-9088 | http://blog.naver.com/lab5163

1 1 - 302호의 다락은 창과 가깝게 놓여 301호와 

또 다른 느낌의 뷰를 느낄 수 있다.

12 - 펜션이 있는 마을의 모습. 아직 상업적 

개발이 덜 돼 조용한 어촌을 즐기기 좋다.

PLAN

1F - 47.97m2 2F - 106.34m2

3F - 106.34m2 ATTIC - 44.96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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